Module 01 · 강의계획서 SYLLABUS
스마트 투어리즘 — 기술이 바꾸는 여행
지도를 펼치던 여행은 검색창을 여는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. 15주 동안 국내 현장을 보고 → 유럽과 견주고 → 유럽 도시를 벤치마킹해 발표하고 → 그것을 리포트·기획서의 근거로 바꾸는 순서로 진행합니다.
강의 개요
	교과목
	스마트 투어리즘 (교육자료 모듈 01)

	대상
	2학년 2학기

	주차 / 시수
	15주 · 주 3시간

	수업방식
	강의 + 사례분석 + 발표

	기자재
	노트북·스마트폰 (웹 브라우저)

	교재
	「스마트관광」 제2판 (구철모·정남호, 백산출판사) + 온라인 자료

	자료 출처
	sunshinewellness.co.kr/learn/smart-tourism.html


교과목표
① 스마트 관광의 개념과 주요 영역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.   1–4주 · 9주
② 국내외 도시 사례를 비교·대조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다.   3–14주
③ 사례와 이론을 리포트·기획서의 근거로 쓸 수 있다.   13–15주
학기 구조 — 네 단계
	단계
	주차
	이름
	내용

	Ⅰ
	1–4주
	현장을 본다
	개념 정의와 국내 스마트관광도시 12곳. 용인을 끝까지 따라간다.

	Ⅱ
	5–8주
	견준다
	유럽 스마트관광 수도 공모와 사례집. 한국과 나란히 놓는다.

	Ⅲ
	9–12주
	벤치마킹한다
	유럽 수상 도시를 팀별로 맡아 다섯 칸 틀로 발표한다. 한국에 옮기면 무엇이 남는지까지.

	Ⅳ
	13–15주
	근거로 쓴다
	최종후보 도시 발표를 마치고, 논문·통계로 뒷받침해 기획서로 완성하고 발표한다.


주차별 교수·학습 계획
	주차
	주제
	학습 내용
	사용 자료
	학생 활동 · 과제

	Ⅰ. 현장을 본다  ·  1–4주

	1
	오리엔테이션과 개념 정의
— 스마트 관광이란 무엇인가
	강의 운영·평가 안내. 전자관광(e-Tourism)과 스마트 관광의 차이 — 온라인 예약에서 실시간 반응으로. 흔한 오개념을 먼저 깨고 시작한다.
	파트 06
슬라이드 01「정의」
	스마트관광도시 12곳 중 한 곳 직접 눌러보기 · 한 줄 메모

	2
	네 기둥과 스마트 관광 기술
— 개념의 뼈대 세우기
	목적지·경험·비즈니스·거버넌스의 네 기둥. 이를 떠받치는 기술군(모바일·IoT·빅데이터·AI·AR/VR)을 기술 목록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으로 설명한다.
	파트 06 슬라이드 02·03
교재 1–3장
	교재 1장 스마트 도시·스마트 관광·스마트 관광 도시 개념 구분 정리

	3
	국내 스마트관광도시 12곳
— 같은 사업, 다른 얼굴
	울산·인천·수원·양양·경주·대구·여수·청주·남원·통영·인제·용인. 네 기둥이 실제로는 AR 체험·할인쿠폰·맞춤코스·편의기능 네 서비스로 나타남을 확인한다.
	파트 01 공식 플랫폼
국내 스마트관광도시 지도
	도시 1곳 배정 — 브랜드명·대표 서비스·강조점 조사

	4
	심층 사례 용인
— 한 도시를 끝까지 따라가기
	플랫폼(공사 소개·시 포털)·연구(시정연구원 인포그래픽·Y-Wellness 보고서)·홍보(조아용TV·언론보도) 세 갈래를 한 번에. 무엇을 만들었고, 무엇을 근거로 삼았고, 어떻게 알렸는가.
	파트 01
용인 참고 웹사이트 6종
	★ 과제 1 제출
배정 도시 1곳「도시 카드」A4 1장 — 세 갈래 구조로

	Ⅱ. 견준다  ·  5–8주

	5
	유럽 스마트관광 수도
— 공모라는 형식이 말하는 것
	EU가 해마다 뽑는 European Capital of Smart Tourism. 심사 4대 영역 — 접근성·지속가능성·디지털화·문화유산과 창의성. 디지털화는 넷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 이 주의 핵심.
	파트 02 / 핵심 영상 16초
역대 수상 도시 2019–2026
	역대 수상 도시 훑기 — 반복되는 유형 찾기

	6
	보르도 · 발렌시아 심층
— 규모가 아니라 관리 방식
	2022년 수상 두 도시를 같은 네 축으로 해부.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 심화보고서가 짚은 시사점 셋 — 무장애 접근성, 전통 농업문화의 지역경제화, 맞춤형 앱과 ICT 융합.
	파트 02
심화보고서 한국어 8쪽
	“왜 기술이 아니라 접근성이 1번 부문인가” 조별 토론

	7
	유럽 사례집 읽기
— 89쪽을 4영역 44사례로
	저소득층 접근성, 무장애 산책로·해변, 관광 흐름 분산(피렌체는 기술로·포르투는 도시계획으로), 관광세, 알리페이 도입. 홍보물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려고 쓴 문서라는 점이 이 자료의 무게다.
	파트 02 마인드맵·표
인터랙티브 지도 29개 도시
	사례 1건 선택 → 한국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반쪽 분량

	8
	◆ 중간평가
한국 ↔ 유럽 비교 발표
	조별 발표(조당 8분). 같은 이름의 사업을 두 대륙이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는지, 4주차 도시 카드와 5–7주 유럽 자료를 맞붙여 논증한다. 질의응답 포함.
	파트 01 · 02
	★ 중간 리포트 제출
비교 리포트 3–4쪽 + 발표 슬라이드

	Ⅲ. 벤치마킹한다  ·  9–12주

	9
	여행자 여정과 해외 사례 발표 틀
— 국내 틀을 유럽에 대 본다
	여행 전–중–후 여정의 각 지점을 어떤 기술이 손보는가. 앞서 본 44개 사례가 여정의 어느 지점에 붙는지 겹쳐 읽는다. 이어서 발표 틀 다섯 칸 — 관광 문제 · 기술·서비스 · 관광객·도시 효과 · 4대 영역 · 한국 적용 가능성을 안내한다.
	파트 06 슬라이드 04·05
파트 02 발표 정리 양식
	팀별 담당 도시 확인 · 사례집에서 도시 원문 찾기

	10
	해외 사례 발표 ①  스마트관광 수도 수상도시
— 무엇을 안고 있었나
	팀별 발표(조당 8분 + 질의). 수상 도시가 안고 있던 관광 문제에서 출발해, 무엇으로 손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잇는다. 도시 소개로 흐르면 그 자리에서 「그래서 문제가 무엇이었나」로 되돌린다.
	파트 02
사례집 원문 89쪽
	★ 과제 3 발표
수상도시 담당 팀

	11
	해외 사례 발표 ②  스마트관광 수도 수상도시
— 4대 영역 중 어디에 걸리나
	같은 틀로 이어서 발표. 접근성 · 지속가능성 · 디지털화 · 문화유산과 창의성 중 어디에 걸리는지를 도시끼리 견준다. 디지털화만으로 설명되는 도시는 드물다는 점을 확인한다.
	파트 02
역대 수상 도시 2019–2026
	★ 과제 3 발표
수상도시 담당 팀

	12
	해외 사례 발표 ③  Green Pioneer 수상도시
— 작은 도시는 어떻게 했나
	규모가 작은 도시의 발표. 큰 예산 없이 지속가능성과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본다. 경북 · 안동처럼 작은 지역에 옮기기 쉬운 것이 오히려 여기서 나온다.
	파트 02
Green Pioneer 사례집
	★ 과제 3 발표
Green Pioneer 담당 팀

	Ⅳ. 근거로 쓴다  ·  13–15주

	13
	최종후보 발표와 연구로 뒷받침하기
— 주장에 근거를 붙인다
	최종후보 도시 발표 — 왜 수상하지 못했는지까지 짚는다. 이어 Gursoy 외(2024) 스마트 목적지 개념 모형 — 성공 촉진 요인 → 스마트 관광 영역 → 관광지 성과의 3단계로 자기 발표의 관점을 점검한다.
	파트 02 최종후보
파트 07 Gursoy 외(2024)
	★ 과제 3 발표(최종후보) · 자기 발표에 붙일 이론 1개 선택

	14
	최종후보 발표와 산출물 다듬기
— 기획서의 형식을 갖춘다
	남은 최종후보 발표. 한국관광 데이터랩 게시판, KCTI 국제관광동향(통계 인용 표기 연습). 발표에서 나온 「한국 적용 가능성」을 기획서 또는 공모 응모 원고 형식으로 전환한다 — 문제 정의·근거·제안·기대효과.
	파트 08 국내 자료실
파트 03 공모전
	★ 과제 3 발표(최종후보) · 최종 산출물 초안 · 개별 피드백

	15
	◆ 기말 발표와 종합
— 해외 사례를 한 장으로 모은다
	해외 사례 발표 전체를 종합하고, 개인 또는 조별 최종 발표(10분 + 질의 3분). 실제 공모전이 서류 심사 후 발표로 확정하는 구조와 같게 운영한다. 총평에서 학기 전체를 네 단계로 되짚는다.
	전체
	★ 기말 산출물 제출
기획서 5–6쪽 + 발표


※ 8주·15주를 평가 주간으로 두었습니다. 지필시험으로 운영할 경우 8주는 개념·용어 시험(파트 05·06 범위)으로 대체하고 비교 리포트를 9주로 옮기면 됩니다.


평가 방법 (100점)
	평가 항목
	비중
	시기

	출석·참여
	10%
	전 주차 · 토론 기여

	과제 1 · 도시 카드
	15%
	4주 제출

	중간 · 비교 리포트와 발표
	25%
	8주

	과제 3 · 해외 사례 발표
	25%
	9~15주 · 유럽 도시 벤치마킹

	기말 · 기획서와 발표
	25%
	15주


해외 사례 발표 채점 기준
도시를 얼마나 많이 소개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.
1. 관광 문제에서 출발했는가
도시 소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이야기인가. 그 도시가 무엇을 안고 있었고, 무엇으로 손댔고,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이어지는가.
2. 신청서 원문을 근거로 썼는가
유럽 사례집(89쪽) · Green Pioneer 사례집의 도시별 원문을 출처로 밝혔는가. 홍보물이 아니라 심사용 신청서를 인용했는가.
3. 한국에 옮기면 무엇이 남는가에 답할 수 있는가
경북 · 안동에 옮겼을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를 수 있는가. 4대 영역(접근성 · 지속가능성 · 디지털화 · 문화유산과 창의성) 중 어디에 걸리는지 짚었는가.
발표 틀은 다섯 칸입니다 — ① 관광 문제 ② 기술 · 서비스 ③ 관광객 · 도시 효과 ④ 4대 영역 ⑤ 한국 적용 가능성. 과제 1 도시 카드의 세 갈래를 유럽용으로 늘린 것이라, 국내에서 쓰던 틀을 유럽 도시에 그대로 대 보는 것이 이 과제의 요점입니다.
운영 노트 — 강의 전 확인할 네 가지
· 개념 하나만은 반드시 지킬 것
스마트 관광 ≠ 관광객에게 앱을 제공하는 것.  = 기술과 혁신으로 도시의 관광 전체를 더 지속가능하고·접근 가능하고·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. AI·앱·빅데이터로만 설명하면 EU 정의보다 좁아집니다. 채점 기준에 명시하십시오.
· 원문 대신 한국어 정리본을 지정할 것
89쪽 EU 사례집과 논문 15편을 전부 읽히면 실패합니다. 마인드맵·표·인터랙티브 지도를 지정하고, 원문은 “리포트에서 인용할 때 찾아가는 곳”으로 위치를 정해 주십시오. 전문이 무료인 것은 Gursoy 외(2024) 한 편입니다.
· 9주 전에 팀별 도시 배정을 확정할 것
9~11주 스마트관광 수도 수상도시 · 12주 Green Pioneer 수상도시 · 13~14주 최종후보가 팀끼리 겹치지 않게 나눕니다. 도시별 원문 쪽수를 사례집에서 먼저 짚어 두면 학생이 홍보물 대신 신청서를 인용합니다.
· 공모전은 상시 기회로 안내할 것
경북 AX 경진대회·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는 해마다 열립니다. 올해 마감을 놓쳐도 다음 회차를 겨냥해 14주 기획서 초안을 그대로 응모 원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대학생은 학생부가 아니라 일반부입니다.
선샤인 웰니스 교육자료 · 모듈 01「스마트 투어리즘 — 기술이 바꾸는 여행」기반 15주 강의계획서   |   주차별 「사용 자료」는 sunshinewellness.co.kr/learn/smart-tourism.html 의 파트 번호를 가리킵니다.




